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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개요
	1
	대 회 명
	 제3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

	2
	기    간
	 2010년 4월 14일(수) ~ 4월 16일(금)

	3
	장    소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 (오션/스카이 코스)

	4
	주    최
	 롯데마트

	5
	주    관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6
	총 상 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 원)

	7
	코스길이
	 파72 / 6,254야드

	8
	참가인원
	 108명 (프로 105명 / 아마추어 3명)

	9
	출전선수
	 서희경, 유소연, 이보미, 장정, 이지영, 배경은, 유선영, 

박희영

	10
	중계방송
	 J골프 / MBC ESPN / IPSN / 네이버

	11
	방송일정
(동시생중계)
	[1라운드]
J골프 12:00~15:00(Live) / MBC ESPN 12:00~15:00(Live)
IPSN 12:00~15:00(Live) / 네이버 12:00~15:00(Live)
[2라운드]
J골프 12:00~15:00(Live) / MBC ESPN 12:00~15:00(Live)
IPSN 12:00~15:00(Live) / 네이버 12:00~15:00(Live)
[3라운드]
J골프 12:00~15:00(Live) / MBC ESPN 12:00~15:00(Live)
IPSN 12:00~15:00(Live) / 네이버 12:00~15:00(Live)


	12
	연 락 처
	코웰 커뮤니케이션: 강신철 팀장 (010-2277-6133)

롯데마트: 김성욱 과장 (010-6357-6639)

롯데스카이힐CC: 박병준 주임 (010-5018-0808)


◈ 대회프리뷰
제3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
국내파와 해외파의 시즌 첫 맞대결
KLPGA 투어 시즌 3번째 대회인 ‘제3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 (총상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 원)에서 국내파와 해외파가 시즌 처음으로 맞대결을 벌인다. 

오는 14일부터 제주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72,6,254야드)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서희경(24,하이트), 유소연(20,하이마트)을 비롯한 국내 최고의 선수들과 장정(30,기업은행), 이지영(25), 배경은(25,볼빅), 유선영(24), 박희영(23,하나금융) 등 실력 있는 해외파가 출전한다. 특히 장정은 2006년 9월에 참가한 ‘PAVV 인비테이셔널’ 이후 3년 반 만에 국내 팬들에게 모습을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인 서희경은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열린 ‘기아 클래식 프리젠티드 바이 J골프’에서 LPGA 생애 첫 승을 올리고 메이저 대회인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선전했던 여세를 몰아 우승을 노린다. 미국에서 돌아와 짧은 휴식을 취한 서희경은 “호주와 미국 스케줄을 소화하고 돌아왔을 때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다. 며칠 쉬고 나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기아 클래식 프리젠티드 바이 J골프에서 우승하고 롯데마트 디펜딩 챔이언이어서 주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아직 컨디션을 100% 회복하지 못해 욕심 부리지 않고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열린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마치고 하루 만에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 참가했던 유소연은 “미국에서 시합할 때 샷 컨디션이 좋지 않아 걱정을 했는데 컨디션이 돌아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몸 컨디션이 좋지 않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힘든 경기를 했지만 그나마 좋은 결과로 대회를 마쳤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무엇보다 퍼트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번 대회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퍼트 연습에 매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국내 개막전인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보미(22, 하이마트)는 기세를 몰아 2연승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이보미는 “제주도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해서인지 제주도에서 치러지는 대회에서는 자신감이 생긴다. 샷 감각도 아주 좋고 드라이버 비거리도 20야드 정도 늘어 최상의 컨디션이다. 특히 LPGA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참가해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밖에 KLPGA투어 신고식을 치른 이승현(19), 남지민(20), 허윤경(20, 이상 하이마트), 조윤지(19,한솔), 이정민(18,삼화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신인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는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신인왕 후보 중 한 명인 이승현은 “첫 시합 때 많이 떨렸지만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거둬서 이번 대회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매 대회 ‘톱10’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생애 한번 주어지는 신인상을 꼭 받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롯데마트가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KLPGA 주관방송사인 J골프와 MBC ESPN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 라운드 생중계하며 IPSN과 네이버에서도 동시 생중계한다. 
KLPGA
전략마케팅팀
박진우 팀장
◈ 코스소개
	아웃코스(스카이코스)
	인코스(오션코스)

	홀
	야드
	파
	홀
	야드
	파

	1
	374
	4
	10
	387
	4

	2
	356
	4
	11
	338
	4

	3
	342
	4
	12
	353
	4

	4
	545
	5
	13
	358
	4

	5
	137
	3
	14
	174
	3

	6
	384
	4
	15
	516
	5

	7
	336
	4
	16
	364
	4

	8
	156
	3
	17
	167
	3

	9
	481
	5
	18
	486
	5

	OUT
	3,111
	36
	IN
	3,143
	36

	TOTAL
	6,254
	72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코스 중 하나이다. 특히 그린이 까다로워 선수들이 핀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가 쉽게 전개될 수 있다. 

[잔디종류]
-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 벤트그라스

- 러프 : 캔터기블루 그라스

[주의해야 할 홀-16번홀]

오션 7번홀(16번홀, 파4)은 전체적으로 오르막으로 보통 오르막에서는 한 클럽을 길게 잡지만 이 홀에서는 한 클럽 반 정도는 길게 잡아야 공략이 용이하다. 또한 온 그린이 되지 못하고 오버가 되면 그린 전체가 다 내리막인데다 내리막 경사까지 심하다. 따라서 세컨드샷의 정확성이 요구됨. (핸디 2번홀) 시합을 해보면 버디가 잘 안 나오는 홀로 잘 알려져 있다. 

[주의해야 할 홀-14번홀]

오션 5번홀(14번홀, 아일랜드홀)은 주변이 해저드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너무 짧거나 길어도 해저드로 빠지기 쉽다. 

[승부처-11번홀]
오션 2번홀인 11번홀(파4)은 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세컨드샷이 에지샷이 가능하다. 쇼트아이언으로 공략 가능해 버디가 많이 나는 홀이다

[승부처-11번홀]
버디홀은 스카이 4번홀(파5)은 세컨드샷을 잘 치면 그린까지 거리가 110야드 내외로 남기 때문에 버디가 자주 나온다.                                         [자문: 롯데스카이힐제주CC 경기과]
선수들이 가장 어려운 홀로 16번홀(파4,364야드)을 지목했다. 오르막 홀이며 포대그린이라 그린 공략이 어려운 편이다. 특히 그린에서의 플레이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그린이 뒤에서 앞으로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그린 앞에 벙커가 있어 짧게 칠 수도 없다. 만약 공을 짧게 떨군다면 30야드 이상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리감을 잡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세컨드샷을 롱아이언이나 우드로 치는 경우가 많아 그린에 세우기가 힘들고 그린 바로 앞에 벙커가 도사리고 있어 핀이 그린 앞쪽에 꽂히면 더욱 어려워진다. 
[16번홀 공략법]
16번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슬라이스 오르막 홀로써 코스 오른쪽에는 벙커와 야생풀이 우거져 있어 티샷의 경우 왼쪽 벙커의 왼쪽 끝을 보고 공략하는 것이 좋다. 코스 왼쪽은 좁은 러프지역과 카트 도로가 바로 접해있어 방향이 좋지 않으면 볼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 세컨드샷 시 그린 왼쪽의 벙커를 주의해야 하며 포대그린이므로 짧을 경우 많이 흘러내리는 구조이다. 따라서 그린 공략 시 오르막을 계산하여 길게 치는 것이 좋다. 또한 그린 왼쪽에 벙커가 있다 해도 그 방향을 보고 공략해야 하는 홀이다. 그린은 전체적으로 슬라이스 라인이며 급경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 2010 시즌 주요기록
▶하이마트 상금랭킹◀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종료시점
	순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유소연
	60,465,000
	2
	2

	2
	이보미
	51,770,000
	2
	2

	3
	서희경
	29,425,000
	1
	1

	4
	윤슬아
	23,000,000
	1
	1

	5
	이정은5
	17,655,000
	1
	2

	5
	Yang Taoli
	17,655,000
	1
	1

	7
	이승현
	15,995,465
	2
	2

	8
	김혜정
	15,530,550
	2
	2

	9
	심현화
	11,620,625
	2
	2

	10
	장지혜
	10,203,125
	2
	2


▶J골프 대상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종료시점
	J골프 대상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이보미
	36
	1
	이승현
	107

	1
	유소연
	36
	2
	남지민
	94

	3
	서희경
	12
	3
	장민정
	59

	3
	윤슬아
	12
	4
	조윤지
	30

	5
	이정은5
	9
	5
	이정민
	18

	5
	김혜정
	9
	6
	이미림
	15

	5
	이승현
	9
	7
	김초희
	10

	8
	심현화
	7
	8
	박태은
	5

	9
	임성아
	6
	8
	강민주
	5

	10
	장지혜
	5
	8
	박선영
	5


▶평균타수◀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참가대회수

	1
	서희경
	70.33
	1

	2
	Yang Taoli
	71.33
	1

	2
	이보미
	71.33
	2

	4
	유소연
	71.67
	2

	5
	Tseng Ya Ni
	72.00
	1

	6
	윤슬아
	72.33
	1

	6
	Ye Li Ying
	72.33
	1

	8
	심현화
	72.83
	2

	9
	이일희
	73.00
	1

	9
	임성아
	73.00
	1

	9
	이승현
	73.00
	2


